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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버티기 하루하루가 재앙, 총파업-시민불복종으로 퇴

진투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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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평일 최대 촛불집회 열린다. 민주노총 총파업, 노점철시, 트랙터시위, 동맹휴업...

노동자, 농민, 빈민, 노점상, 소상공인, 학생, 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

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폐기!' 요구사항을 내걸고 '11월30일 1차 총

파업-시민불복종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가 국민적 퇴진요구를 무시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중심으로 퇴진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 평일에도 최대 촛불집회를 예정하며 투쟁을 확대하고 나섰다.

- 30일 전국 16개 지역 총파업대회, 농민, 학생, 상인 가세한 ‘민중총파업’

민주노총과 퇴진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30일(수)을 <1차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의 날>로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금속노

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등이 파업에 돌입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파업에 준하는 연가투쟁(집단휴가)으

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일반연맹 등 민주노총 가맹 기타 산별연맹들도 조합원 총회, 교육, 조퇴 등 가능한 방식을 동원

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도합 30만여 조합원이 평일 박근혜 퇴진투쟁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30일 파업에 돌입과 동시에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농민들의 트랙터시

위, 노점상 철시, 대학생 동맹휴업도 가세함으로써, 30일은 최대 규모의 평일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 투쟁을 민주노총은  ‘민중총파

업’으로 명명했고, 퇴진행동은 시민불복종 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민 트랙터는 30일 다시 시위에 나서고, 전국 2~3

만에 이르는 노점상들도 철시행위로 참여한다. 또한 25일부터 본격화된 대학생 동맹휴업은 파업대회가 열리는 30일에도 계속돼 이

날은 서울대가 동맹휴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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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파업대회 후 재벌사 규탄 도심행진, “재벌도 공범”

국민들은 재벌을 박-최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30일 15시 서울광장에서 2~3만 명이 총

파업대회를 연 후,  16시부터는 광화문 주변 재벌사들을 돌며 규탄행동을 벌이는 가두행진에 나선다. 그 대상은 삼성, 대림건

설, KT, 금호아시아나, GS, SK, 한화, 롯데, 한진, 신세계, CJ, LG, 부영 등이다. 민주노총은 “임기 없는 무한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좌지

우지 해온 재벌자본은 공범을 넘어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를 끝장내내고 세상을 바꾸는, 국

민 정의를 실현하는 총파업”이라고 말했다. 재벌사 행진 후 18시부터는 국민촛불문화제 겸 파업문화제가 계속된다.

30일 민중총파업과 시민불복종 투쟁을 발표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재벌규탄 발언들이 이어졌다. 전빈련(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

천연대) 조덕휘 의장은 “국민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등골을 빼먹어온 뿌리 깊은 정경유

착을 끝장내는 투쟁”이라고 했다. 중소상인들도 함께했다.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를 신규철 상임이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박근

혜-최순실-재벌 게이트”라며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벌해체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30일

엔 이재용 구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15시 서울광장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후 공범 재벌사들을 찾아사는 행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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